
복숭아 동해를 
최소화 합시다!

동해 발생 요인

동해를 줄이기 위해 시기별로 이렇게 대비합시다.

품종, 대목의 종류, 수령, 나무 세력, 저장양분, 휴면상태 및 가지의 종류 등에 따라 

피해 정도가 다르며 과수원의 지형, 토양조건, 저온 강도, 저온 지속시간 및 

과수원의 관리상태 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차이가 큼

○ 과수원을 처음 조성할 때

- 겨울철 최저기온이 –18℃ 이하의 온도 발생이 

  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과수원 조성

- 상대적으로 내한성이 강한 품종 선택

○ 복숭아 재배과정 중

- 과다결실 및 질소 과용을 삼가하고 나무의 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 

- 동해 예방 및 꽃눈 분화를 위해 나무의 저장양분(탄수화물) 축적이 원활할 수 있도록 수확 후에도 토양 

수분관리, 철저한 병해충 방제로 조기 낙엽방지 및 광 환경 개선 등에 힘써야 함

- 과도한 강전정은 삼가고 배수가 불량한 땅에서 자란 나무는 동해에 취약하므로 반드시 배수 대책을 

   마련해야 함

내한성 정도
(주지 피해율*)

품종명

강 
(20% 미만)

수미, 미홍, 유미, 용택골드, 마도까,  

용성황도, 황귀비, 백천, 찌요마루, 영봉 등 

중 
(21~50%)

대월, 유명, 장택백봉, 미백도, 애천중도,  

이즈미백도, 백미조생, 아까즈끼,  

천중도백도, 장호원황도 등

약 
(51% 이상)

가납암백도, 오도로끼(경봉), 일천백봉,  

서미골드, 선골드, 키라라노키와미,  

스위트광황 등

* 최저기온(-18℃내외)에서 주간부 피해 발생율

* 
가납암백도, 오도로끼(경봉), 일천백봉, 서미골드  

등의 품종은 동해에 특히 약하므로 중· 북부지방 

에서는 품종 선택 시 특히 주의해야 함



동해를 받은 나무는 이렇게 관리합니다.

○ 겨울나기 전

- 지제부는 온도변화가 심하여 동해를 쉽게 

  받으므로 겨울철에 원줄기 80~100cm 

   부위까지 볏짚이나 부직포로 싸주어 보온 

   처리함

- 어린나무에서는 원줄기에 흰색 수성페인트

  (백도제)를 발라주어 주간부의 주야간 

   온도변화를 줄여줌

○ 가지 및 꽃눈만 동해 피해를 입은 경우 착과량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약전정을 하고,

   적과시기를 늦추고, 질소질비료 시비량은 30 ~ 50% 줄여줌

○ 동해로 수세가 떨어졌을 때 기계유유제 살포는 피하고 동해를 받으면 동고병, 수지병 등이 발생

   하기 쉬우므로 발아 직전에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며 생육기 병해충 방지를 위해 예방 위주의 

     방제 철저히 함

<볏짚, 수성페인트 바르기, 신문지 피복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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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원줄기에 동해를 심하게 받은 나무는 빠른 시간 내에 

   수피가 터진 부분을 노끈이나 고무밴드 등으로 묶어 

  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세회복에 도움 됨

○ 지제부에 동해를 받은 나무는 전정 및 적과를 통해  

   결실량을 줄이고 봄철 건조기에 관수를 철저히 하여 

   수세 회복을 유도함


